
1)역사적 고찰

쪽물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짙은 청색을 뜻하는 개념이다. 쪽물은 마디풀과에 속

하는 1년초인 쪽(학명은 Persicaria T inctoria H . G ross)에서 뽑아낸 염료이며, 우리나라 모

든 지역에서 제조 가능한 염료이다.

인류 역사상 식물 염료로서는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쪽물이다. 기원전 수천 년 전에

인도 중국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 푸른색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쪽물염색인 것으로 추

측된다. 고대 산스크리트의 기록에 쪽물염료 제조방법이 있는데 이때의 기록이 대략 기원전

4,000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. 쪽물 사용에 대한 고증은 기원전 3,000년경에 쪽물

로 염색된 겉옷의 발견으로 확실해졌으며, 고대 이집트 미라의 염색된 옷이 유물로 남아 있

다.

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라틴어의 ‘인디컴(indicum )’이라는 쪽물의 명칭은 인도로부터 수입됐

다는 것을 의미하며 ‘인디고(indigo)’라고 하여 청색염료를 지칭하였다. 궁복과 제복의 대부

분에 쪽물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흉배에도 사용되었다. 심청색 사(沙) 또는 단(緞)의 품

위를 가려 다양한 문양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건에도 쓰여 별감은 자건을,세자궁 별감은 청

건을 썼다. 쪽물은 이밖에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에도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, 혼수

옷감이나 이불 및 혼례에 널리 쓰인 족두리와 댕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쪽물염색이 상당히 발달하여 의복 관 장신구 등에 두루 사

용되었다. 비록 일반 백성에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혼수 옷감 이불 댕기 족두리

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, 후기에는 더욱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. 그

러나 일제시대 이후 값싼 서양식 화학염료가 쏟아져 나오자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. 이렇게

한동안 잊혀졌던 쪽물염색이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세태에 발맞춰, 몇 년 전부터 다시 시

작되고 있으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.




